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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 발표…국내 기업 ESG 경영 ‘비상’

유럽연합(EU)이 역내 기업에 ESG 경영을 강제할 수 있는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을 공개

앞으로 EU 기업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은 노동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 여부, 탄소중립 등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공급망을 주기적으로 실사 받게 됨

비회원국 기업은 직접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현지 법인을 설립한 대기업과 EU 기업에 수출하는 
중견·중소기업은 ESG 준수 사항을 인증·보고해야 함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은 비상 상황

2. 온실가스 감축 머리 맞대야...전세계 ‘탄소가격제’ 공조를 
OECD가 디지털세에 이어 탄소세,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탄소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론을 
통칭하는 ‘포괄적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마련에 나섬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방한일정에서 “OECD는 온실가스 배출 가격책정 같은 영역에서 다자간 
세계 공조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밝힘

OECD는 지난해 10월 관련 보고서를 통해 G20 국가들이 배출량의 49%에 가격을 매겼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은 바 있음. 아직 비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전세계 탄소권역에서의 한국 탄소가격은 높지 않아 
관련 논의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음

3. 포천 100대기업 중 11곳에 최고지속가능책임자
미 경제지 ‘포천’이 선정한 100대 기업 중 11곳이 최고지속가능책임자(CSO·Chief Sustainability 
Officer) 직책을 만들었으며, 16개사에는 최고다양성책임자(CDO·Chief Diversity Officer)가 존재

CSO가 설치된 곳은 월마트, CVS헬스, GE, P&G, 펩시코, 보잉, 모건스탠리, 타이슨푸드, 네이션와이드, 
캐터필러, 코카콜라 등 11곳임. 대부분이 제조유통사인데, 금융회사로는 모건스탠리가 유일. CDO가 있는 
곳은 포드, 컴캐스트, 메타(페이스북), UPS, GE, 펩시코 등 16곳임

최고인적자원관리책임자,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 최고공급망관리책임자, 최고윤리컴플라이언스책임자 등 
ESG와 연관된 C레벨 사령탑이 있는 곳은 85개사

(EC, 2022.2.23)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1145

(전자신문, 2022.02.24.) 이준희 기자
https://m.etnews.com/20220224000202?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O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3D%3D

(매일경제, 2022. 2. 21) 이승윤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4924890?date=20220222

(매일경제, 2022. 2. 23) 정승환 기자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2/17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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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시장서 탄소중립 후퇴 움직임 감지…한국도 '재검토' 목소리 높아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유류세 인하 검토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화석연료 투자 지속 등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움직임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 포착

극단적인 에너지쇼크 등으로 인해 에너지안보에 위기를 맞으며 화석연료의 가치가 상승해 화석연료
기업들이 에너지전환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는 중. 신재생에 투자했는데 거꾸로 화석연료의 가격이 
오르는 그린에너지의 역설도 발생

극단적인 에너지 믹스로 인한 역효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화석연료를 일방적으로 악으로 규정하는 국내 
탄소중립 정책 또한 재정립될 필요 대두

2. 정부, 인도네시아와 핵심광물·전기차 협력 확대한다…MOU 체결
지난 22일 정부와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가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에서 핵심광물 협력을 
포함한 총 5개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이를 기반으로 핵심광물, 전기차 생태계 조성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또,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위한 협력 및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 

이외에도 ‘한·인니 에너지포럼’ 등의 민관협력채널을 통해 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LNG인프라, 
CCS 협력 등을 발굴할 계획

3. 한중, 3년 만에 환경협력 공동위…정부, 미세먼지 대응 공조 강조
약 3년 만에 열린 ‘제24차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와 해양 쓰레기 등 환경 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함

한국 측은 대기오염이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경을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양국 공조를 강조함

해양오염과 관련해서는 역내 해양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협력을 발전시키고, 블루 카본 개발 사업을 
신규 협력사업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함

(연합뉴스, 2022. 2. 22) 권혜진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222013400003?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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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2022.02.24.) 윤대원 기자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093

(연합뉴스, 2022. 2. 22) 김경윤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222171600504?input=1195m



03ESG 동향 뉴스 클리핑

1. 친환경 ‘썩는 플라스틱’ 가로막는 정부정책
국내 산업계는 ‘썩는 플라스틱(생분해성 플라스틱)’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친환경 인증을 
내주지 않아 업계가 내수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환경부는 일회용품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내주지 않는다는 입장

친환경 인증이 사라지면서 폐기물 부담금 면제 등 이를 활용하던 기업에 제공되던 인센티브가 사라짐

2. 공정위, 교통·금융 등 곳곳 침투하는 플랫폼 기업…“독과점 가능성 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가능성이 큰 만큼 소비자 피해 가능성과 차별적 경쟁 제한 요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5개월 동안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 자동차, 유통, 금융 등 5개 산업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

플랫폼 모빌리티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관한 조사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할 방침

이외에도 글로벌 OTT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앞세워 전통적인 방송사업자를 위협한다고 분석, 자동차
업체와 IT업체간 전략적 제휴가 늘어난 등 시장참여자의 다변화를 분석함

3. “탄소 중립 실천” 포스코·삼성물산 등 6개사 청정에너지 사업 협력
포스코, 포스코에너지, 삼성물산, GS에너지,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부발전 등 국내 6개 기업이 탄소 중립 
실천 및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정에너지 사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해 주목을 받음

이들 6개사는 청정에너지 공동 사업 협약(MOU)을 체결, 청정에너지를 도입·저장하는 인프라와 공급망을 
구축하고 공급망 전 과정에 걸쳐 사업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4. ‘웰스토리 부당지원’에 움직이는 국민연금…삼성 지배구조 훑고 있다
국민연금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검찰이 조사 중인 삼성 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점검하고 있음

단일 주주 기준으로 삼성전자 최대주주(8.7%)인 국민연금이 삼성그룹의 중장기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미칠 영향에 재계와 시장의 관심이 쏠림

(조선일보, 2022. 2. 24) 전준범 기자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2/24/DHY3WBBDM5E3TCWZ3RQLKDHWT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매일경제, 2022. 2. 21) 이축복, 송민근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4924899?date=20220222

(투데이코리아, 2022. 2. 24) 오창영 기자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167

(머니투데이, 2022. 2. 25) 오문영 기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24155713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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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 자원 ‘블랙파우더’ 확보한 SK···폐배터리 재활용 밸류체인 구축한다
SK에코플랜트가 폐IT전자기기 재활용 전문기업 ‘테스(TES)’를 인수하면서, SK이노베이션의 폐배터리 
희소금속 추출 기술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임

관련 업계는 이번 인수로 SK에코플랜트가 ‘블랙파우더’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의 밸류체인을 구축했다고 분석함

2. 신한카드, 빅데이터로 ESG 컨설팅사업하고, 신한금융은 첫 ESG 정량화 실천 
신한카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탄소배출지수를 활용하는 ESG 컨설팅 사업을 국내 금융권 최초로 시작

자사의 소비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비자와 함께 만든 ‘신한 그린인덱스’를 개발해 
하반기부터 ESG컨설팅 사업에 나섬

신한그린인덱스는 소비자가 산 물건의 탄소배출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ESG에 관심있는 기업이나 
기관, 지자체에 판매할 계획

한편, 신한금융그룹은 ESG 전략을 ‘정량화’하기 위해 그룹 대표·임원의 ESG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SVMF(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Social Value Measurement Framework)’를 사용해 그룹 전체에서 추진
하는 93개 ESG 사업의 사회적 효과를 측정할 예정

3. 12년 만에 태양광 접은 LG…로봇·블록체인 등 신성장 사업 가속
LG전자가 오는 6월 30일, 2010년 뛰어든 태양광 패널 사업을 정리할 계획

지난해 스마트폰 사업 철수에 이은 두 번째 사업 중단 결정으로, 비주력 사업은 신속히 정리하는 한편, 
블록체인과 로봇 사업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라는 
분석

4. 하나금융, 2050 탄소중립 위해 카이스트와 맞손
하나금융지주가 ‘카이스트’와 손잡고 탄소중립을 위한 ESG 경영 강화에 나섬

하나금융은 카이스트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 ▲저탄소 에너지경제로의 전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목표로 하는 ‘ESG 미래전략’ 업무협약을 체결

ESG 신기술 개발 및 가치창출을 목표로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기여 등 산학협력을 추진할 계획

(한경, 2022. 2. 23) 이인혁 기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22344141

(서울신문, 2022. 2. 23) 박성국 기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224020015&wlog_tag3=naver 

(이데일리, 2022. 2. 24) 서대웅 기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30326632233800&mediaCodeNo=257&OutLnkChk=Y

(시사저널e, 2022. 2. 27) 서지민 기자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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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증가로, 사회적 소송 리스크도 덩달아 증가 
블룸버그 그린은 엑손모빌, 쉘, PG&E 등 화석연료 기업을 상대로한 기후 소송이 지난 몇 년간 ESG 소송
의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환경을 넘어 사회(Social) 영역으로 소송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라고 23일(현
지시간) 보도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의 은네카 치케오비(Nneka Chike-Obi) 지속가능금융 담당 이사는 “근로
조건과 공급망에 대한 정부와 투자자들의 철저한 검토가 사회 영역에 대한 기업 공시를 증가시킬 것”이
라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전망

더불어, 치케오비 이사는 "데이터 유용성이 개선됨으로써 이해관계자가 기업 공시 내용과 기업 행동 일
치 여부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불일치가 확인될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
송이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 또 그녀는 “기후는 가장 시급한 실존적인 위협이지만 수많은 이슈들이 규
제망에 들어왔다”며 사회 영역에 대한 소송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강조

사회 영역 소송은 광범위한 사회 이슈와 얽혀 있으며, 파장이 커질수록 소송 빈도도 높아지게 됨. 피
치(Fitch)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이후 4200건의 소송이 의료 산업계
에서 발생하는 등 근로 관련 소송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미투운동
(#MeToo)으로 촉발된 여성 직장 차별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성차별 소송 또한 증가 추세

인종 차별에 대한 소송도 증가. 이달 초,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 공장에서 흑인 근로자에 대한 광범위한 혹
사 행위로 고소를 당함. 공장 시설 관리자였던 마크 케이지는 재직 당시 사내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묵살됐고, 결국 본인이 해고 조치를 당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다 카운티 고등법
원에 소송을 제기. 케이지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캘리포니아 테슬라 공장 화장실 대부분에는 나치 문양을 
포함해 인종 차별적인 상징과 문장이 적혀 있다”며 그러한 분위기 아래서 근로자들이 인종차별을 일삼았다
는 주장이 담김. 더불어 그는 테슬라가 전기차 제조 과정에서 안전 수칙 또한 위반하고 있다고도 밝힘. 비현
실적인 생산 목표를 세워,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명분으로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곤 한다는 것 

그러나 이 인종 차별과 관련된 근로 소송은 지난해에도 유사한 소송이 연달아 진행된 바가 있어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측면에서 파장이 컸음. 지난해 10월, 테슬라는 프리몬트 공장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엘리베이터 운영 직원에게 1억3700만 달러(1652억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음. 2020년 첫
번째 다양성 보고서를 발표한 테슬라는 근로자의 60%, 관리직의 33%가 소수인종이라고 밝히며, 자사 
DNA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내재시킬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직장 내 인종 차별 소송이 발목을 잡고 있음

근로자가 제기하는 소송 외에도 투자자가 사회적 영역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블룸버그 그
린은 지적. 치케오비 이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성장세에 있는 지속가능성 채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 기업이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소수집단을 위한 교육이나 창업 등에 사용하겠다며 지
속가능한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는 것임. 지속가능성 채권이 인기를 끌고 발행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소송 이슈도 커
질 수밖에 없다는 것

(Bloomberg Green, 2022.2.23) Saijel Kishan 7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2-23/esg-lawsuits-over-social-issues-are-poised-to-rise-green-insight

(조선비즈, 2022.2.23) 이용성 기자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02/23/YXRFMCMJ4NC5FBKE53SUNJN6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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